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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범불안 관계에서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020년 실시된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가한 중・고등학생 54,948명이다. 자료는 
SPSS 24.0과 Process Macro 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범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범불안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범불안 
간의 관계를 행복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감은 스트레스가 범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범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스트레스, 범불안, 행복감, 조절효과, 청소년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happ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generalized anxiety in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54,94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16th Adolescent’s Health Behavior Survey conducted 
in 2020.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and Process Macro 4.0.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generalized anxiety of adolescent. The higher the stress, the 
higher the level of generalized anxiety. And it was found that happines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generalized anxiety.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happiness has the effect 
of buffering the negative impact of stress on generalized anxiety. Therefore, in order to alleviate 
generalized anxiety in adolescents, it is recommended to prepare and implement various programs that 
can improve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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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그 시기에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예방, 그리고 지속적 관리가 강조
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19세 청
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우
울증, 운동과다장애, 불안장애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1] 이처럼 불안장애는 청소년에서 흔히 발
병하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 불안장애의 하위유형 
중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는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안절부절 못함, 피로감, 집중 
곤란, 근육 긴장, 신경과민, 수면장애 중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날 경우 진단한다
[2].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
라에서 범불안장애의 1년 유병률은 0.4%, 평생유
병률은 1.7%로 보고되고 있다[3]. 다른 불안장애 
유형과 달리 범불안장애는 증상이 불분명하고 일
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과의 경계가 모호하여 정
확하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4]. 우울
증이나 공황장애, 사회공포증과 같은 다른 불안장
애와 동반하여 병발할 때까지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5] 범불안장애 증상을 보이는 청
소년에 있어 예민한 성격으로 인식되거나 쓸데없
는 걱정을 한다고 타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
아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 다른 질환으로 이어지
기 전에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6]. 청
소년의 경우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범불안
장애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4]. 
하지만 우울, 자살 등의 이슈에 비하면 청소년의 
범불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그동안 국내에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
불안 연구도 활발히 진행된 수준은 아니었다. 특
히 전국 규모의 조사 및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2020년 국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면
서 코로나19 팬데믹의 파급 효과가 청소년의 정
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범불안장애 조사가 이루
어지게 됨으로써 범불안 관련 여러 연구 결과들
이 제시되었다. Kim[7]은 청소년의 범불안 수준
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범불
안 수준이 높은 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생 
집단보다 신체 건강 상태 등 삶의 질이 더 좋지 

않았으며 학업성취 수준도 더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성장기의 청소년에게서 범불안 수준을 
감소시켜 신체 및 심리 발달을 도모하고 학업성
취도를 높여 나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 (2016년~2020년) 간 청소년의 스트
레스 인지율은 34.2%~40.4%로[1], 성별 스트레
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8.1%~32.0%, 
여학생은 40.7%~49.5%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스트레스 인지율은 중학생이 30.4%~37.2%, 고
등학생이 37.9%~43.4%로 보고되고 있다[8]. 또
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은 성인과 비교해 볼 
때 높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2019년 전체 청
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9.9%로 그 해의 국
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성인의 
28.6%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성인에 비해 스트
레스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1]. 청소년은 성장발
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외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여러 원인으로 스트레스
를 지각한다. 가중된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에의 부
적응[9]을 비롯하여 우울, 불안을 야기하고 자살 
생각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10]. 불안이 일상생활
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진전된다면 범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2]. 청소년에 있어 스트레스와 범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4]를 살펴보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평상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범불안장
애 유병률(GAD-7≥10)이 11.56배나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범불안의 위험 
요인이며 성별(OR:1.24), 경제상태(OR:1.09), 스
마트폰 과의존 경험(OR:3.74) 및 주관적 건강인
지(OR:2.32) 등과 같은 다른 범불안장애 위험 
요인들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조절변수에 대한 탐색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11] 결과에 의하면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는 
79.50점으로 OECD 22개국 중 최하위였다. 또 
다른 조사인 2022년 아동권리 인식조사[12] 결과
를 살펴보면 응답자(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
학년)의 27.3%가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고 
그 비율은 2020년 16.2%에서 2021년 18.6%, 
2022년 27.3%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낮은 행복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Park[13]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
존과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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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여 긍정심리를 통한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하
였으며 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개개인이 경험하는 걱정의 주제와 그로 인한 부
정 정서의 강도는 매우 다양하다[14]. 행복감은 
대표적인 긍정 정서로서 범불안장애를 겪는 대상
자의 부정 정서를 완충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Lee 등[15]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956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우울감 및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행복감이 조절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행복감과 같은 긍정
적 정서가 스트레스에 대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Jhang과 Ko[16]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스트
레스와 정신건강(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고통, 신
체증상)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였는데 희망이 스트레스로부터 심리적 고통 및 
신체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변인임을 규명하였다. 
이에 일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범불안 간의 관
계에서도 행복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어 범불안
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와 범불안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분석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범불안의 관계에서 행
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
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범불안의 관계
에서 행복감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Fig. 1).

Fig. 1. Framework of the study.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20년 시행된 제16차 청소년건강
행태조사[17]에 참여한 793개교의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총 54,948명이다.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모두 응답하였기에 누
락된 자료 없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학
생이 51.6%(28,353명), 여학생 48.4%(26,595명) 
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52.7%(28,961
명), 고등학생이 47.3%(25,987명) 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평상 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부터 
대단히 많이 느낀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17]. 점
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2. 범불안
  범불안은 범불안장애 도구인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 7문항 (GAD-7)[18]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
주 방해를 받았는지 질문하여 전혀 방해받지 않
았다 0점부터 거의 매일 방해받았다 3점까지 측
정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21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범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pitzer 
등[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3. 행복감
  행복감은 평상 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지 질문하였다. 매우 불행한 편이다 1점부터 매
우 행복한 편이다 5점까지 측정하였다[17]. 점수
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 자료분석 

  대상자의 스트레스, 범불안, 행복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SPSS 24.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스트레스와 범불
안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조절효과는 PROCESS 
Macro v4.0[19]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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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tress Generalized anxiety Happiness
r (p) r (p) r (p)

Stress 1
Generalized anxiety .534 (.000) 1

Happiness -.533 (.000) -.467 (.000) 1

Table 2. Correlations among Stress, Generalized Anxiety, and Happiness (N=54,948)

Un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LLCI ULCI

B SE
Stress 4.33 .06 69.91 .000 4.21 4.45

Happiness 1.21 .06 20.23 .000 1.01 1.23
Stress × Happiness -.65 .12 -43.29 .000 -.68 -.62

Covariates: Gender, Grade of School
LLCI: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Table 3. Result of Analysis for Moderation (N=54,948)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osis
Stress 3.17 .94 -.01 -.20

Generalized anxiety 3.91 4.37 1.53 2.24
Happiness 3.81 .97 -.48 -.3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54,948)

3. 결과 및 고찰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과 관련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3.17점, 범불안
은 3.91점, 행복감은 3.81점으로 나타났다. 각 변
인의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7 미만으로 정규분
포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스트레스는 범불안(r=.534,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행복감(r=-.533,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범불안(r=-.467,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스트레스와 범불안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조절효과 

  스트레스와 범불안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조절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Macro 
PROCESS의 templates 중 Model 1을 통해 분석

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스트레스, 행복감,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상호작용이 범불안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스트레스와 행
복감의 상호작용의 영향(t=-43.29, p<.001)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범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러한 영향이 행복감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복감의 조건 값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통해 
범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와 신뢰구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표본의 수를 5,000
개로 설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
에서 조절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하였
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행복감은 –1SD, 
평균값, +1SD 모두에서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
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
이 낮거나 평균일 때 그리고 높을 때 모두 스트
레스가 범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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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Effect SE t p LLCI ULCI
2.85 2.47 .025 99.61 .000 2.43 2.52
3.81 1.85 .019 97.43 .000 1.81 1.88
4.78 1.23 .023 53.38 .000 1.18 1.26

Table 4. Conditional Effects of the Focal Predictor at Values of the Moderator (N=54,948)

Fig. 2. Stress and Generalized Anxiety by Happiness.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보면 행복감의 조절효
과는 범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행복감이 낮은 경우 행복감이 높을 때보다 스
트레스가 범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Fig. 2).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범불안 간에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스트레스와 범불안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
힌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Lee와 Cho[20]는 
서울시내 6개 고등학교의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범불안은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5개 하위요인 중 
친구를 제외한 학업, 신체, 가족, 교사 요인이 범
불안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는 다르지만 
스트레스의 범불안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에서도 
직접적인 인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록 범불안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

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스트
레스 요인별 범불안과의 관계는 살펴보지 못하였
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요인별 범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 각 요인별 범불안의 영향에 
대한 행복감의 조절효과도 분석해 볼 것을 제언
한다.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주위 사람이나 환경 등
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대
처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
극적 대처 방식은 불안을 낮추거나 내재화 행동
을 감소시켜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
다[21]. 그러므로 청소년의 범불안 증상을 완화하
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
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가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22]되고 있
으므로 학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소년이 
긍정적인 여가 경험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여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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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범불안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바, 조절효
과가 입증되었다. 즉 범불안에 대해 스트레스가 
정적인 영향을 끼쳐 범불안 수준이 증가되지만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을 높여 주면 범불안 증
상을 낮추어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행복감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로는 학업문제, 가정
불화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외모나 신체 불만, 
친구 관계, 진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
[12] 학교, 가정, 개인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행복감 증진
을 위해 다각적인 영역에서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조사[11] 결과에 의하면 학교생활 만족 비
율이 37.9%~45.3%에 그치고 있어 학교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Lee[23]
는 분석에 이용한 척도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은 신체 건강을 비롯하여 학교 및 삶의 만
족, 소속감, 주변과의 소통 등의 강화를 통화여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
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라 사료된다.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성숙한 개체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Oh[24]
는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실험연구
에서 총 11회기의 행복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청소년의 행복감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불안 점수는 감소
하여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에게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설계, 적용하고 행
복감 및 범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행복감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중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이차자료 분석의 한계점을 일
부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범주의 스트레스 
척도나 다른 행복감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 결과
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범불안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나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범불안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
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스트레스는 범불안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가 범불
안에 미치는 영향을 행복감이 조절하여 범불안 
증상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범불안 증상을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활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모니터
링을 통하여 범불안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
견하여 상담 및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행복감을 증진하고 불안을 완
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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